
THE TOWN NEWS 53May 11, 2020   Vol. 1315

점프 슈트는 먼지나 얼룩이 묻어도 괜찮은 작업복과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 입던 항공복이 패션 아이템으로 

진화한 옷이다. 코튼, 개버딘 등의 빳빳한 원단으로 제작

되며 상하의가 붙어있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실용성을 중시하는‘유틸리티 룩’의 유행과 함께 점프 

슈트 역시‘힙’한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머니투

데이’(stylem.mt.co.kr)가 점프 슈트 연출법을 소개했다.

◈ ‘벨트’로 실루엣 살리기

점프 슈트 스타일링

을 할 때 가장 신경을 써

야 하는 것은 바로‘실

루엣’이다. 점프슈트는 

상·하의가 붙어있는 형

태의 옷이기 때문에 자

칫 잘못 입었다간 키는 

더 작아보이고 더 뚱뚱

해보일 수 있다.

다리를 더 길어보이도

록 연출하고 싶다면 허

리 라인에 밴딩이 들어

가 저절로 라인을 잡아

주는 디자인의 점프슈트

를 고르는 것이 좋다. 허리 라인에 밴딩이 없는 디자인

의 점프 슈트를 입을 땐 가느다란 벨트를 함께 매치하

면 된다.

니트나 카디건을 허리에 둘러 벨트처럼 연출해도 좋

다. 허리는 잘록해 보이고 다리는 길어보일 수 있는 스

타일링 팁이다.

◈ 세련미 넘치는 ‘슈즈’ 포인트

투박한 디자인의 점프 슈트도 세련된 힐과 함께 매치

하면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다. 특히 점프 슈트의 바지가 

길 경우 살짝 롤업해 발목을 드러낸 뒤 하이힐을 신으면 

더 날씬해 보이며, 바짓단이 굽을 살짝 가리도록 연출하

면 다리가 길어 보인다. 

스트랩 샌들 안으로 긴 

점프 슈트의 바짓단을 

넣어 입으면 독특한 스

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점프 슈트만의 캐주얼

하고 편안한 무드를 살

리는 것도 방법이다. 굽

이 두툼한 워커 부츠 안

으로 바지를 넣어 입으

면 점프 슈트만의 러프

한 느낌을 그대로 살릴 

수 있다.

알록달록한 컬러 스니

커즈로 밋밋한 점프 슈트 룩에 포인트를 더해보는 것도 

좋다.

◈ 멋스러운 ‘이너’로 색다르게

포근한 요즘 날씨엔 점

프 슈트 하나만 입어도 

충분하지만 색다른 스

타일을 연출하고 싶다

면 이너웨어를 다르게 

매치해보자.

캐주얼한 점프 슈트도 

깔끔한 화이트 셔츠를 

목까지 잠가 안에 받쳐

입으면 오피스룩으로

도 손색 없는 세련된 분

위기를 낼 수 있다.

트렌디한 스타일을 원

한다면 뾰족하고 넓은 

디스코 칼라의 컬러 셔츠를 받쳐 입어보자. 깜찍한 그

래픽이 더해진 티셔츠가 드러나도록 점프 슈트를 살짝 

열어 입으면 편안하면서도 귀여운 분위기를 낼 수 있다.

“작업복 아니에요” … ‘점프 슈트’ 연출 요령

2007년 <문학사상> 신인상으로 등단하여 

소설집 <뱀>(2011)과 장편소설 <밤의 고아> 

(2014)를 펴낸 윤보인의 두 번째 장편소설 <재

령>이 나무옆의자에서 출간되었다. 세계의 이

면에 존재하는 어둠과 인간 내면의 원초적인 욕

망을 그로테스크하면서도 처연하게 그려온 작

가는 이번 소설에서 보다 전통적인 문법으로 사

람의 운명이라는 헤아리기 어려운 주제를 탐사

하는데, 그 바탕에는 사주 명리학이 자리하고 

있다. (인터넷교보문고의‘책소개’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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